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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일제가 태평양전쟁 말기에 모슬포 송악산 해안에 구축한 특공정기지 유도

로시설이 발견돼 일제의 전쟁야욕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고 있다. 특공정 유

도로시설에는 특공정을 발진시키기 위한 레일자국과 침목흔적이 60여년이 

흐른 지금까지도 뚜렷이 남아있다. /사진=이승철기자 sclee@hallailbo.co.kr

레일자국 뚜렷… 관련 석축까지 존치

"일제 전쟁야욕 엿볼 수 있는 역사현장"

일제가 태평양전쟁 말기에 만든 대정읍 모슬포 송악산 해안 특공정기지 앞에서 자살특공정을 

발진시키기 위한 유도로시설이 발견됐다.

본보 특별취재팀은 최근 송악산 해안 특공정기지 앞 조간대상에서 구축 당시의 원형을 간직하

고 있는 유도로시설을 찾아냈다. 

이 특공정 유도로시설은 표면에 두 가닥으로 된 레일 자국이 뚜렷이 남아있고 관련 석축까지 

확인되고 있어 당시 구축실상을 규명해 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.

시멘트와 바닷가 자갈을 혼합해서 만든 유도로시설 구조물은 간조시에는 약 20여m(폭 450cm) 

정도 드러난다. 송악산 해안에 구축된 갱도까지는 60여m로 파도 등에 의해 중간부분이 훼손되

지 않았다면 전체 길이는 80여m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. 유도로시설은 만조시에는 물에 잠

겼다가 간조시에 드러나는 바람에 지금껏 알려지지 않아왔다.



제주에서 확인된 해안특공기지의 특공정유도로 시설은 지난해 본보 특별취재팀이 한경면 고산 

수월봉 해안에서 발견한 데 이어 두 번째다. 하지만 송악산 해안의 특공정 유도로시설은 구조

와 상태가 훨씬 양호하다는 점에서 당시 실상을 생생히 엿볼 수 있게 하고 있다.

지난해 문화재청에 의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송악산 해안 특공정기지는 태평양전쟁 말기 

모슬포 해안으로 상륙하는 미군 등 연합군 함정을 자살공격하기 위한 일본군 전쟁기지로 15개

의 갱도가 남아있다. 당시 제주도민 뿐 아니라 육지부 민간인들까지 강제징용돼 특공정기지 구

축에 동원됐으며, 생존자들은 아직까지 당시의 고통을 간직하고 있는 아픈 역사현장이다.

제주해안에는 송악산을 비롯 조천읍 서우봉 등 일제가 구축한 자살특공정기지 5개소가 남아있

으나 당국의 무관심속에 방치·훼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.황석규 박사(제주역사

문화진흥원)는 "송악산 해안 특공정 유도로시설은 일본군 군사시설의 구축과정과 일제의 전쟁

야욕을 엿볼 수 있는 생생한 역사현장"이라며 "하루빨리 조사 및 이에 따른 보존대책이 필요하

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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